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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총격 직후 '조작설' 확산…SNS 음모론 3 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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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WHCD) 행사장에서

총격이 발생한 후, 비밀경호국(USSS) 요원들이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을 대피시키고 있다. 2026.04.26.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 25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

셜미디어는 음모론으로 가득했다. 정보가 부족한 초기 상황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팔로워를 얻기 위해 추측성 주장을 쏟아낸 것

이다.

주요 사건 발생 직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 거짓 정보와 소문, 추측이 온라인 공간을 장악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

다.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과거 암살 시도나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

네수엘라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X(옛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정치 성향을 가리

지 않고 다양한 음모론이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번 공격이 "조작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나 이란과의 갈등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

도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셜 미디어 분석업체 오디언스 산하 트윗바인더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X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게



시물은 30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 중에서 해당 주장을 반박하는 게시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용자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총격범을 이스라엘과 연결 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

는 이미지가 근거처럼 활용됐고, 러시아 국영 매체 RT가 관련 주장을 일부 확산시켰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수분 만에 온라인상에서는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정보로 가득했고, 이 현상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유세 당시 발생했던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영향력 있는 계정

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확증 편향과 결합해 강화된다고 지적한다. 미시간대학교 정보대학원의 클리프 램프 교수는 "사람들

은 사실을 찾기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며 "이미지 비교나 확대 분석 등으로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 지도자의 온라인 활동 역시 확산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해당 총격이 백악관 내 대형 연

회장 건설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지지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관련 메시지를 대거 공유했다. 

사건 직후 확산된 잘못된 정보 중에는 총격범이 현장에서 사살됐다는 주장과 범행 동기 및 정치 성향에 대한 추측이 포함됐다.

일부 게시물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뒤 뒤늦게 정정됐지만, 정정 게시물 조회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코네티컷대학교의 아만다 크로퍼드 부교수는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지지만, 이를 바로잡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용자들은 즉각적인 답을 원하고, 그 과정에서 편향된 서사가 빠르게 소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플루언서들의 구조적 동기도 문제로 지목된다. 조회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환경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극적인 주장을 게시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음모론을 소개한 뒤 "믿지 않는다"고 선

을 긋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끌어모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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